2026 봄 워크숍 <해방의 온도> 품평회
*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최연진
역할: 춤추며 간다 배우(시내)
	1.<해방의 온도>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처음 참여한 워크샵이라 긴장도 많이 했었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체계적이라 놀라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다음 워크샵이나 정가에 참여하게 되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피드백(워크샵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

	연출
	

	개인적으로 4장 음향과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4장 음향을 다시 맞추고 있으면서 좀 더 빨리 맞춰볼 수 있지 얺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배우
	

	 이건 저 포함이긴 한데 컨디션 조절을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되지 않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스탭
	

	크게 생각나는 점은 없습니다. 아 북 같은 소품이나 중요한 소품들이 좀 더 빨리 준비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했습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ㅎㅠ

	3.~에게 하고 싶은 말

	연출
	

	 러닝타임 줄인다고 정말 고생많으셨고, 연기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알려주시는 것과 이해되지않는 부분은 납득시켜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연출 짱 좋았고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정기 연출해주시길 바랍니당
고생하셨습니다!

	배우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자기 연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 늦게까지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 멋졌습니다..! 
준혁이는 같은 배우에 동갑이라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질문도 더 많이 했던 것같아 고마웠습니다. 또 연기를 잘해서 맞추면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워크샵을 같이해서 좋았고 또 같이 연기해보고싶은 마음이 있어 아쉽지만 군대 다치지 말고 잘 갔다오면 좋겠고요 다시 오시면 회장하신다고 들었으니 기대합니다. 
예진언니도 연기를 잘하셔서 같이 맞추면서 더욱 몰입할 수 있었어요. 또 치거나 그런 부분에서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세게 쳐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3 젤 어려웠던 부분이 혜연이 시내 쪽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도 이번이 마지막 워크샵이라 들어서 또 같이 하고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었단 거에 감사한 것같아요. 워크샵동안 너무 잘 챙겨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 다 수고하셨고 첫 워크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스탭
	

	셋업날도 그렇고 준비기간동안 밤새 엄청 고생많으셨고, 음향도 조명도 의소분도 좋았어요..!!!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서 소품 만들고 여기저기 소품 구하러 다니고 셋업날 밤샘 작업까지.. 진짜진짜 고생많으셨습니다. 
윤희언니는 무대팀 대장님같이 딱딱딱 나눠서 할 일이랑 정해주시고 하시느 게 멋졌습니다. 또 물어보는 것 족족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많이 배웠어요. 단칸방 보면서 진짜 집 안에 들어와있는 것 같고 연기할 때 집중이 잘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맞게 분장도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엄마같고 진짜 엿장수 같아서 몰입되었어요! 무대 대장님 최고!!!!
은채언니는 처음이란 게 안 믿길 정도로 음향도 너무 좋았고 와 감탄만 나왔어요 막차 시간도 있는데 항상 늦게까지 연출 배우들과 남아서 음향작업을 하시는 게 멋졌습니다. 또 부민에서 승학까지 왔다갔다 하시느라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정말 잘 챙겨주시고 친절하시고 언니랑 대화하고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다음 공연에서도 같은 팀하고싶어요!
춤간 여신 짱짱!!!!
연우도 처음이 안 믿길 정도로 처음에 레퍼런스도 그렇고 너무 잘해와서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셋업날 밤샘 작업을 하고 다음날에 피곤하고 예민할 수 있는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러웠어요. 또 태크 돌릴 때 하나하나 딱딱딱 얘기하는데 덕분에 깔끔하게 빨리 끝난 것같아 좋았습니다. 또 항상 분위기를 업 시켜줘서 고마웠습니다 
귀요미 분위기메이커 연우 멋져!!!!
진짜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